
[원빈스님의 천수경 6] 팔정도·사성제로 여은 지혜안, 대승. 밀교관점에서 본 천수경

속지일체법 → 일체법은 일체지. 해탈하는데는 일체지가 필요 없다. 아라한은 자아로부터   
                 자유로와지는 지혜 즉 무아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학이라 한다. →  
                 성불

조득지혜안 → 지혜 (절대적 보리심)
속도일체중 → 자비 (상대적 보리심) 
------------------------------ 대승
조득선방편 → 방편
------------------------------ 밀교

밀교는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를 총합한 것이다. 교리적으로 가장 발전형이다.
밀교의 삼구법문이 유명하다. 대일경에 나온다. 
수행의 주제는 보리를 인으로 삼고, 자비를 근으로 삼고, 방편을 구경으로 삼는다.
보리와 자비를 바탕으로 성불을 이루고, 방편을 바탕으로 즉신성불을 이룬다.
천수경에서 대비주가 촉매역할을 한다. 그래서 천수경은 밀교 경전이다.

천수경 속 보리심의 서약인 십원의 두 번째 내용은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지혜안입니다.
일체지자가 되기를 서원했던 앞의 내용이 총론이라면 
두 번째 서원부터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인 별론입니다. 
그리고 별론의 첫 번째는 바로 지혜의 눈을 얻기를 작원하는 것입니다.

안냐 콘다냐 존자가 드디어 티끌 없는 청정한 법의 눈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다. 
청정한 법안이 생겨야 한다. 눈이 없으면 갈 수 없다. 

팔정도의 구조와 수행단계

정견 : 청정한 법의 눈이 생기기 시작한다.
정사유 : 의  정사유, 정어, 정업의 정은 정견으로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정어 : 구
정업 : 신
---------- 계율
정명 : 재가불자(올바른 일상으로 살아감. 바른 직업)
정정진 : 출가자는 (올바른 수행)을 하는 것
--------- 라이프 스타일(하루를 바꿈)
정념 :
정정 :
--------마음
정견 : 기준이자 완성이다.

사성제 수행법과 팔고의 이해



초전법문과 삼전 12행상을 알아야 한다. 사성제 수행법이다.

고 : 8가지가 고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에 대하여 눈이 생김.
     법안을 뜸
집 : 고의 원인. 모든 고통의 원인 즉 갈애이다. 

십원의 내용 중 세 번째는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도일체중입니다.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 서원은 매우 광대한 보리심의 한 측면이다.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은 바로 자비심이다. 
다라니의 모양은 대자비심이다. 천수경의 제목도 천수천안 관재재보살 광대원만무애대비심

이다.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이 자비심이다. 대승에는 항상 자비심이 있다.
대한불교 종지인 직지인심 견성성불 : 상구보리 지혜안
                전법도생 : 하화중생 원아속도일체중 자비심

조리와 속리의 관계(관음본연경 인연담)
조리 : 관세음보살
속리 : 대세지보살
아버지 : 아미타불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선방편

나침반을 준비해 여행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필수적인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성불 여행에는 세 가지가 필수인데 지혜와 자비, 방편이다. 
이것은 밀교 대일경의 삼구법문이다.

밀교에는 방편이 필요한데, 천수경에는 방편인 대비주가 필요하다.

속승반야선 
---------- 타력수행

반야성은 반야의 배를 타고 싶다고 해석한다. 반야선은 지혜안과 중복된다. 이것은 성불 지
도이다. 

천수경은 소원성취의 백의관음, 극락의 핵심 사상인 정토의 핵심보살인 아미타불, 손과 눈
이 천개인 밀교 사상을 갖고 있다. 

반야선은 극락세계의 반야용선과 관련 있다.
아미타불이 48대원을 세우고 나신 뒤 절망하셨다. 본인 나라의 국민들이 갈 수 있는 정토가 

하나도 없다. 문턱이 너무 높았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문턱인 십념왕생을 만들었다. 
즉 염불 10번을 하면 왕생하기를 원한다. 



(왕생하기를 원하는 것 : 원보리심  염불 10번 : 행보리심)
임종하시는 순간에 자신이 갈 것 같을 때 스님이 가신다. 
왜냐하면 임종의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 

죽기 전에 자신은 극락왕생하고 싶다는 원이 있어야 한다.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돌아가실 때에는 죄책감이 떠오른다. 
그래서 극락 못 간다고 생각한다. 이 마음을 해결 못한다. 인터뷰를 하면 나도 갈 수 있다

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마음을 원심이 생겼다고 한다. 
원심을 가졌다면 원보리심을 일으킨 것이다. 
그것을 가기 위한 행위가 10번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것이다. 
원심을 10번 나무아미타불을 임종에 가까웠을 때 외우면 된다. 
그래서 가족에게 부탁한다. 
지금부터 절대 울지말고, 옆에서 안 좋았던 이야기 하지 말고 염불 틀고, 염불 듣도록 하고, 

염불하도록 하고, 못하겠다면 같이 하고, 돌아가시 전에 나무아미타불만 하고 돌아가시니까 
임종전에 염불을 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신 분에게는 죽음은 축복이다.
티벳의 사자서에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하여 배운다. 윤회를 하는 인간의 삶속에서 수행하

기 제일 좋은 시기는 죽음 직후이다. 해탈하기 제일 좋은 순간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는 순간을 잡기 위하여이다. 

이것을 매일 마음에 새겨야 원심이 생긴다. 자신의 죽음을 도와줄 조력자가 없다면 자신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10원을 외울 때 삼구법문으로 자력수행을 하였다.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방법이 위의 3가지
이다. 

종교이니 타력으로 아미타불에게 의지한다. 타력수행을 한다. 아미타불에게 매일매일 발원
한다.

극락 가는 반야용선을 탄다고 원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죽을 때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좋은 곳에 못 간다. 반야선을 타고 극락을 간다고 발원해야 한다.

십원문의 여섯 번째 보리원은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월고해이다.
관세음보살과 보리심 그리고 대비주라는 최상의 방편에 의지하여 하루 빨리 고해를 건너기

를 서원하는 것이다.
고해를 건넌다는 것은 다름 아닌 번뇌의 장애를 뛰어넘어 해탈하는 것이다. 
고해를 건너 해탈한 이곳이 바로 성불 고속도로 위의 휴게소이다. 

조득월고해
----------- 오전수행(돈오)

해탈은 오전수행과 오후수행의 기준이다. 


